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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재개발의 의미 재조명하는 예술전시 선보인다
- 인천도시역사관, 재개발 주제로‘도시를 보는 작가전-작별의 서’전시 열어 - 

- 변화하는 도시풍경, 세 작가의 눈으로 본 재개발 -

인천광역시 인천도시역사관은 오는 9월 22일까지 ‘도시를 보는 작

가전-작별의 서(書)’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

이 전시는 2019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며, 올해는 도시 재

개발을 주제로 이부강, 유림, 강지현 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.

‘작별의 서(書)’는 도시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될 동네와의 작별을 

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표현한다.

도시에 산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재개발을 경험하게 된다. 특히 끊임없

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도시 인천에서 재개발은 하나의 익숙한 도시풍

경이 된 지 오래다.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, 

도시경관이 아름답게 탈바꿈하기도 한다.

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재개발은 소중한 무언가와의 헤어짐이다. 그저 

낡은 것만은 아닌 오래된 동네 곳곳과 정든 이웃들, 아득한 추억 속의 

친구, 그리고 그 시절 빛나던 나 자신. 이제 이 골목이 사라진다면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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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처럼 흩어져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.

‘작별의 서(書)’는 도시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맞이하게 될 동네

와의 작별, 재개발을 세 명의 작가의 시각을 통해 써 내려간다.

이부강 작가는 오랜 경력을 가진 작가로 전국의 재개발 현장을 다니며 

직접 수집한 고재, 베니어 합판 등으로 재개발 예정지의 모습을 화폭에 

재구성했다. 작가는 오래된 동네에 깃든 공동체 의식이 대단지 아파트

에 떠밀려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그 풍경을 담아냈다. 

세월에 자연스럽게 퇴색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인공적인 채색은 하

지 않고 손상을 방지하는 코팅만 하여 작품을 완성한다. 겹겹이 붙인 

재료 하나하나에 작가의 정성이 담겨 있다.

강지현 작가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젊은 작가다.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

했던 을지로와 세운상가의 재개발을 경험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동네

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. 작가는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

해 이 주제에 천착했다. 

작가가 바라본 재개발 구역은 낡고 오래되어 안타까운 동네가 아니라 

그의 작품만큼이나 선명하고 강인한 생명력, 밝고 따뜻한 온기로 빛나

는 곳이다.

유림 작가는 인천 사람이다. 전시실 가득 숭의동, 부평 일대 재개발 현

장의 생생한 기록사진을 걸었다. 

전시실을 산책하듯 걷다 보면 익숙한 동네와 풍경이 눈에 띈다. 그러나 

그 익숙함은 철거로 인해 폐허처럼 낯선 광경으로 변해 버리는 데, 상

처 입은 골목, 학교, 교회 등은 자칫 음침해 보이기도 한다. 하지만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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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람이 살았던 온기, 정다운 이야기와 웃음을 

주고받았던 흔적들이 남아있다.

세 작가의 전시를 다 본 후에는 작품 영상과 대표작품을 엽서로 담은 

홍보물 등을 통해 전시의 여운을 음미할 수 있다.

이번 전시는 9월 22일까지 인천도시역사관 2층 소암홀과 아암홀에서 

진행되며, 관람료는 무료다.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.

신은미 시 인천도시역사관장은 “재개발에 대한 세대별 시선을 보여주

는 대표성과 주제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해 세 명의 작가를 섭외

했다”며 “도시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재개발

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전시실 전경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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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전시실 전경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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